
글로벌 시대의 국가 관리 -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과 전략이란무엇인가

「시대를알고 대세를 아는 것이 역(易)의 근본이라」(知時識勢易之大方也- 近思錄)이

라는 말이 있다. 때를 알고 세상의흐름을인식해야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제대로관리할

수 있다는말이다. 이 말은 곧 나라를관리하는데에도그대로통용된다. 지시식세(知時識

勢)란 곧 나라를관리하는비전과전략의근본이다. 

백년 전, 우리나라가국권을상실한것도 식자들이지시식세를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세계의대세를모르고고식적으로쇄국을일삼다가나라가망했다. 이웃 청(淸)나라도마

찬가지였다. 이에 반하여일본은지시식세하는안목이있어, 나라의혁신을이룩하고, 세

계에 웅비하게되었다. 

그러나때를 알고 대세를안다는것은 단순히세계의대세에적응하기위한 것만은아

니다. 시대의흐름은미리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다. 우리의대응 여하에따라서는시대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 능동적으로전화위복의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운명을 개척하는것

이다. 이를 위하여는세계의대세를알고, 우리의능력과그 한계를알아야한다. 즉 손자

(孫子)의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안식이필요하다. 세계를알고 우리 자신을알아서, 우리

가 어디까지세계의 대세에 따라야하는가, 우리의입장을 어떻게설정해야좋은가를결

정하는것이다. 이러한것에 관한 안목을비전( v i s i o n )이라고한다. 구약성서(舊約聖書)에

「비전없는 민족은망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오늘에있어서도그대로맞는 진리를

담고 있다.

지시식세하는비전에따라, 앞으로의행동의목표와 기본 방향으로설정되는것이 곧

전략(戰略, strategy)이다. 이 전략을달성하기위하여정책이나온다. 요컨대지시식세없

이는 비전이있을 수 없고, 비전 없이는전략이있을 수 없으며, 전략이없이는정책의일

관성이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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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의비전은무엇인가

2년 반 전, 정권 교체와더불어우리나라에I M F가 왔다. IMF의「권고」에 따라 우리나

라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분 등에 관하여폭넓은구조 조정이이루어졌다. IMF의 권

고에 충실히따른결과, 외환 위기가해소되었고경제활동은예상외로 빨리 회복되었다.

그러나우리는아직도 I M F, 그리고 IMF 이후의국제 경제의흐름이우리의먼 장래에

어떤 의미를가지는가에관한 원시적(遠視的) 비전을 아직도제대로가지지못하고있는

것 같다. 

I M F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은 I M F를 넘어선(beyond IMF) 비전 위에 서야 한다. IMF

를 넘어선비전이없다면 IMF 극복의처방이나올 수 없다. 외환 보유고가9 0 0억 불을 넘

어섰다는말을 들으면서도항간에서는다시 제 2의 I M F가 온다는말이 끊어지지않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멀리 생각하지못하는 사람에겐, 가까운 근심거리가있다(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유명한말씀을상기할필요가있다.

그 동안 추진된구조 조정은진정한의미에서의개혁은 아니다. 이를테면BIS 8%, 부

채 비율 200% 등, 몇 가지 숫자 목표를 달성했다고하지만금융이나기업의행태는옛날

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정부의 행태가달라져야하는데, 어디를 보아도 크게

달라진것은없다. 이러한행태상의변화가없다면경쟁력의개선은이루어질수 없다. 우

리가필요로하는 것은수치상의구조조정이아니라, 진정한행태상의개혁인것이다. 

I M F를 넘어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청사진, 즉 전략이 나오지 못하고 있

다. 누가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가. 즉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불분명하다. 개혁의 경중과

선후를 감안한 우선 순위도 확실치않다. 청사진없이 단편적으로추진되는구조 조정은

개혁이아니다. 개혁 없는구조 조정은끝내는흐지부지그 자취가없어질것이다.

글로벌 캐피탈리즘의비전

IMF 이후로 우리 경제는 엄청나게빠른 속도로 미국이 주도하는글로벌 캐피탈리즘

(global capitalism - 이하에서는g. c.라 쓰고자한다)의 제도속으로편입되고있다. 

g. c.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세계의 모든 나라가 2차 대전 이후 채택했던

복지 국가(welfare state)의 국가 통제를 철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 p r i v a t i z a t i o n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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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를 저해하는규제를 철폐( d e r e g u l a t i o n )하고, 무역과 자본 거래를 완전 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하고, 국경이없는시장의세계화(globalization) 등을 지향하는자본

주의 체제를말한다. 한 마디로 g. c.는 1 9세기 영국이주도했다고알려져있는 자유방임

(自由放任, laissez-faire) 체제의내용을전세계적으로확대 적용하자는이론이라고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소련의붕괴로 세계 유일의초대국으로남게 된 미국, 그리고 미국의 입

장을 대변하는I M F와 IBRD 등에 의하여추진됨으로써지금 전세계를석권하고있다.

이 이론이설득력을가지게된 것은 8 0년대까지만해도 정체 속에 헤매는미국 경제가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적인발전에 힘입어 전례 없는 지속적인호황

을 겪고 있는 반면,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복지국가」의 대표격인독일과정부 주도

경제의표본인일본이전례 없는 불황의늪에 빠져 있다는데 연유한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g. c.는 과연 앞으로도현재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앞으로

무제한 g. c. 속에서번영을구가할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g. c.의 세력이너무나강

하여 거의 영구히다른 이념이대두할수 없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자세히따지고보면

g. c.의 이념적인기초와 체제적인기반은 상당한 취약점을가지고 있어, 앞으로 어쩌면

비교적가까운장래에상당한궤도 수정을할 가능성이있다고나는 내다 본다. 마치 1 9세

기의 자유방임(自由放任) 자본주의가대량 실업의 양산 그리고 빈부 격차의확대로 무너

졌듯이, 오늘날의g. c.도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폭넓은수정을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보

는 것이다. 

첫째, 세계 각국에서고용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 부분 잠재적인실업 상

태를 벗어나지못한 불확실한고용 증대이고, 빈부의 격차는일률적으로벌어지고있다.

둘째, 국제 기업에 의한 자연의 파괴가 엄청나게진행되고있다. 셋째, 국제 금융의 획기

적인 진전으로금융 투기가세계적으로일고 있다. 넷째, 모든 것이이윤과돈으로계산되

고 평가되기때문에 전통적인가치 기준이가속적으로무너지고있다. 가정, 가족, 결혼,

신앙 생활, 학교 등에 관련된 국민 생활의 내용이 모두 금전을 잣대로 평가되고있으며,

전통과도덕이무너져내리고있다.

사실 g. c.의 기수(旗手)격인 미국 경제 자체에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있

다. 지난 1 0년 동안 미국 경제의유례 없는 호황이세계를이끌어온 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여기에도몇 가지「우연」이 이것을지탱하고있다는점을간과할수 없다. 잘 알려

져 있는 바와같이 미국 경제는지금 유례가없을 정도로엄청난경상 수지의적자를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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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세계 유일의 초대국이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되고 있다. 가계 부문의 저축률은

엄청나게낮으며주식 가격은「터무니없이」높아, 반수 이상의국민이주식 시장의투기

에 참여하고있다. 빈부의격차는 날이 갈수록벌어지고있으며가치관과질서는 극심한

혼란을겪고 있다.

경제학계와매스 미디어에서는신경제(new economy)의 현상이 일어나고있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이미 교과서에서가르치고있는 수확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 e t u r n s )과 같은 종래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오히려 수확 체증

(increasing returns)의 현상이 일어나고있으므로미국 경제의 호황은앞으로 거의 무제

한으로계속된다는것이다. 그러나그렇다면사실 더더욱문제가생긴다고나는 본다. 왜

냐? 그 이유는 수확 체증의 현상하에있어서는균형( e q u i l i b r i u m )이 있을 수 없고, 또 안

정( s t a b i l i t y )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균형과안정이깨진 경제의호황이무제한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세계 문명이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그 이론적, 체제적인기초가 의외로

박약한 경우가많다. 일찍이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제

도와 문명이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는것을 간파하였다.1 ) 그는 이 비전에 따라

끝내는 유효 수요( e ffective demand)의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의 비전은 세계의 질서니

제도니 하는 것은 겉으로는완벽하고튼튼한것으로 보일지모르지만, 그 기초는뜻밖으

로 취약하며, 갖가지우연, 그리고사회의인순(因循)과 관성(慣性)이 겨우그것을지탱하

는 경우가많다는것이다. 참으로탁견이며, g. c.도 예외는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한 가지 이념이나이론이전세계에영구히적용될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세계가 아무리 좁아졌다하더라도세계 각국은 모두 역사적인전통과 배경이 다

르다. 각국은지금 모두 어리둥절하여싫든 좋든 g. c.를 받아들이고있지만, 조만간그 코

스트가너무나크다는것을 발견하게될 것으로나는 본다. 때문에세계의각국은g. c.의

테두리속에서도모두 나름대로의방향을찾아야할 것이다. 이 길을 굳이「제3의 길」이

라 할 것도없다. 각국이스스로의체질에맞는 방향을찾아가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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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인식은케인즈의경제 사상 전체를관류(貫流)하는 것이지만, 특히 그의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1919)의 序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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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요한 비전과 전략은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장래는 극히 불확실하

다. 그렇다면이 불확실한시대에는지시식세란내용이없는 말인가. 그렇지는않다. 불확

실한 사회에서도원칙은있고 방향도있다. 

g. c.의 경쟁은앞으로 더욱 치열해질것이다. 그러나 g. c.의 취약점도많기 때문에우

리는 미리이에 대비해야한다. 경쟁에이길수 있는 우리의잠재력을개발하는동시에무

원칙한경쟁이몰고 오는 혼란에대비해야한다. 정부는성장 촉진을위한 직접적인개입

정책을 버리고 교육과 문화의 창달, 윤리와 도덕의 함양을 통하여 좋은 사회(社會)를 만

들어야한다. 좋은 사회가곧 경쟁력이있는 사회이다. 경쟁력을기르는데 있어서도간접

적이고포괄적으로접근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이 정부 스스로역할을재정립하는일이다. g. c.의 시대가왔다고해서

정부의역할이없어지는것도 아니고, nation-state가 소멸하는것도 아니다. 좋은 목표를

수행한다고정부가원칙 없이 민간 경제 활동에개입하는일이 없도록하여야한다. 정부

가 경제를위하여 해야 할 일은 경쟁을 위한 시스템을확립하고그것을준수하도록하는

일이다. 대외 개방의속도는적절하게조절하고환경의보호에각별히유의하여야한다.

무릇,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한 낮은 곳에 귀속하도록하여야 한다.2 ) 높은 부서(部署)

는 낮은 부서가능히 할 수 있는 책임을 맡아서는안 된다. 정부는가정이나기업이수행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해서는안 된다. 이 원칙에따라 교육의창달을위해서도, 각급 학교

가 가급적자율적으로학교 교과, 학생지도 등을 관리하도록하고, 교육부의간섭을줄여

야 한다. 부총리장관을만든다고해서 교육이나아지지는못할 것이다. 과학 고등학교를

많이세운다고과학이획기적으로발전하는것도 아니다. 

환경의보호를위해 정부는엄격한기준을설정하고그것을준수하도록해야 한다. 현

재 우리나라환경은엄청난속도로무분별하게파괴되고있다. 전국토가고속도로화되면

서 살기 좋은마을들이무참하게사라지는것을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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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上位조직은마땅히 下位 조직이 수행해야할 책임을 맡아서는안된다」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원칙이며, 이 원

칙을 subsidiary principle이라고한다.



이 정권은 -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IMF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이 정권도 넘어선

비전과 전략으로나라를관리하여야한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오더라도안심하고그 전

략을 가지고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먼 시야를 가진 균형 잡힌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국민의신뢰이다. 신뢰 없이는어떠한정책도성공할수 없

다. 

우리나라가IMF 위기를조기에일단 벗어난것은 세계적으로높은 평가를받고 있다.

그러나지금까지해결한문제보다는해결해야할 문제가더 많다. 정부가추진한금융, 기

업,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과 워크아웃은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몇 개의 객관적인

지표(BIS 기준 8%, 부채 비율 200% 등)를 달

성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이나기

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거의 행태상의 변화가

없으며, 창조와 파괴가 자발적으로활발히 이

루어지지않고 있다. 자율적인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다면 몇 개의 수치상 목표의

달성은무의미하다. 

추진하는개혁 사업은 본질적(本質的)으로

많은 일관(一貫)된 노력과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한다. 몇 가지 지표의 조정만으로어떻게

당장에경쟁 제도를만들어낼 수 있는가. 투입된시간과노력에 비하여공(功)을 서두르

면서, 가시적인한두 가지의 숫자가 나타나면곧 일이 잘 된 것처럼 자세를 취해서는안

된다. 미국 경제의구조 개혁( r e s t r u c t u r i n g )과 기술 개혁( r e e n g i n e e r i n g )은 1 0년의 노력으

로 이룩되었다. 영국의 대처( M a rgaret Thatcher)의 개혁은 11년이 걸렸다. 중국의 개방

개혁이추진된것은 이미 2 1년 전의 일이다. 등소평(鄧小平)은 일찍이「중국은2 0 5 0년이

되어야하나의중위국(中位國)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는우리 경제가벌써 1 0 %대의 성장률을회복했다는것을 자랑하고있지만,

그것이꼭 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할수도 없다. 기업과국민의순발력은평가할만하나,

이것이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우리 경제는지난날에남의칭찬을듣다가멍이 들었다. 

I M F의 권고에따라 구조 조정을하면 외자가들어오고그것이경제의 활성화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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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전략

이 정권은 -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I M F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이정권도

넘어선 비전과 전략으로나라를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안심하고그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먼 시야를 가진 균형 잡힌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이다. 신뢰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 관리 - 어떻게 할 것인가

고 오는 것만 가지고는부족하다는것이 명백

해졌다. 근래 부쩍 늘고 있는 환경의파괴, 빈

부 격차의 심화, 사회 질서와 기강의해이, 공

무원의무기력하고안일한자세, 이익 단체들

의 거센 항의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정책 추진에있어서의우선 순위의혼란, 정책

추진의합리성, 일관성에대한 신뢰의부족 등

을 말하는것으로서, 나아가서는전략의부재,

그리고더 나아가서는비전의빈곤, 지시식세의불명(不明)을 반영하는것이 아닌가생각

된다.

우리는지난날지시식세를잘 하지 못하고일시적인성공에도취된나머지, 국제 경쟁

력을 잃고 I M F를 불러오고말았다. 자율적으로개혁을 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개혁을

추진하다보니, 개혁의코스트만많이 치르면서, 완벽한개혁을일구어내지못하고있다. 

앞으로정부는 우리가지향해야하는 것이 무엇이며, IMF와 g. c.는 어디까지수용해

야 하며 또 수용할수 있는가에관하여확실한비전을가지기바란다. 그 비전에입각하여

g. c.의 수용 방법, 그리고그 바람직하지못한 효과를차단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 방향

은 무엇인가에관하여, 우리의능력과현실에맞는 정책의우선 순위를정하여, 확실하게

국민에게제시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한 가지 간과할수 없는 것은 앞으로한국 경제의문제에는북한과의관계가하

나의 큰 변수로등장했다는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대북 경제 협력이잘 이루어지는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물론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략의추진에는시계가있어야하고, 우선 순위가설정되어야하고, 전략 추진의코스트

가 분석되어야하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주체가있어야한다. 이러한것들을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북한대로그들이추구하는전략과비전이있을 것이다. 그

들도 그것을얻기 위하여부담해야하는 코스트가무엇인지염두에두고 있을 것이다. 북

한의 전략과우리의전략이접합점을찾기란쉽지 않겠지만, 대북 정책의성공도우리 스

스로의국가 관리의성공 없이는이루어질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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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날 지시식세를잘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국제

경쟁력을잃고 I M F를 불러오고 말았다. 

자율적으로개혁을 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개혁의코스트만

많이 치르면서, 완벽한개혁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다.


